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6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6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조선3사, 해양플랜트 일감 동나…수주 총력전  Browse bidders remain on pre-FEED tenterhooks 

국내 조선 3사는 해양플랜트 일감 부족인 상황에서, 12월에 선정이 예정된 셰브
론의 로즈뱅크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알려짐. 로즈뱅크는 조선 3
사와 싱가폴 Sembcorp이 경쟁하고 있음. 로즈뱅크는 올해 예정된 가장 큰 프로
젝트로, 총 20억달러 규모로 알려짐. (뉴시스) 

 Woodside Petroleum은 총 15억달러 규모의 Browse LNG 프로젝트에 Pre-
FEED 입찰을 준비한다고 알려짐. 해당 프로젝트는 FPSO 2기와 Subsea 패키지
로 구성되며, Hull과 Topside는 분리해 발주할 전망임. 관계자는 중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원가에서 경쟁력이 낮다고 밝힘. (Upstrema) 

스크러버 장착선이 유리한 점도 있지만...  Rotterdam looks to boost LNG loading capacity 

스크러버 장착선은 기졲 선박에 비해 운임을 올려 받을 수 있고, 유류비는 더 절
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대부분 선주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으로 장착하
기 어렵다고 알려짐. 또 기졲 연료인 고유황유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리스
크도 있으며, 스크러버 생산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 (선박뉴스) 

 네덜란드 로테르담 터미널은 LNG선 적재능력을 현 수준보다 약 75% 증가시킬 
계획을 밝힘. 현재 적재능력인 시간당 2,300CBM에서 4,000CBM으로 늘릴 계
획임. 이는 증가하는 LNG 선적 수요에 대응한 투자이며, 이번 여름부터 공사를 
시작해 12개월 안에 공사가 완료될 전망임. (TradeWinds) 

"투기성 발주는 한 밑천 잡아보자는 게임"  US stepping on the gas 

러시아 국영선사 Sovcomflot 관계자에 따르면, LNG선의 전망은 밝으나 투기성 
발주는 위험하다고 알려짐. 18만CBM급 LNG선 기준으로 올해 평균 용선료는 1
일 58,764달러에서 내년 68,500달러로 증가할 수 있단 전망도 있으나, LNG선 
수명은 30년 이상으로 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선박뉴스) 

 IEA에 따르면 향후 5년간 LNG 수요 증가에 있어서 미국은 주요 공급자, 중국은 
주요 수입원이 될 전망임. 미국은 향후 글로벌 LNG 수출 증가분의 약 75%를 
차지하며, 2023년까지 액화플랜트 용량을 30% 증가시킬 전망임. 중국은 탈석탄 
정책으로 2023년까지 가스 수요가 60% 이상 증가할 전망임. (Up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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